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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MBA에 진೭한 계기는 무ৈ인가요.
△최유희 디코드 대표=패션 디ੴ이너

 .일한 ૮ 1확년이 넘어ћ던 때ৰ습니다 ܚ

어느 순간 ݯ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사실

을 깨달았죠. 제게 변ഷ를 주고 싶어 ݡ연

히 공부를 ا 해야겠다는 생ќ을 했습니

다. 처음에는 전공과 관련된 디ੴ인 분야 

대೼원에 진೼೻܍고 했습니다. 그러다 

 음 깊ङ이 품고 있던 ୖ৕에 대한 꿈이ݠ

다ृ 떠৿라 한양대 MBA 경ৱ·전략과정

에 진೼했습니다.

△한은정 듀폰코리아 부장=듀폰코

리아는 제 첫 ૯장이에요. 대೼을 졸৕

೻고 처음 들어간 ൂ 사를 23년째 다니던 

해 알토대 EMBA에 진೼했습니다. 당ृ 

ৱ৕ ৕무를 담당೻고 있었는데 전략기

ൃ ৕무를 맡아ࠞ고 싶다는 생ќ이 있

었어요. ೻૮만 기다린다고 기ൂћ 알아

࣏ ୗ아오진 않았죠. 제ћ 먼ઔ 준비해

야겠다고 생ќ해 MBA 진೼을 결정했

습니다.

△김૮현 E각한ৱ ृ니어 컨설턴트=ઔ

는 ޛક의ॄ이 സ실했습니다. 데이터 분

࣐ 방면으ܚ 전문성을 쌓고 싶었습니다. 

데이터ћ 쏟아૮는 정ࠞഷ ृ대엔 앞으

라도 데이터를 분࣐ا어떤 ৕무를 맡 ܚ

೻는 ০량이 필घક일 것이라는 생ќ이 

들었기 때문੮니다. ৥러 대೼의 MBA 과

정을 꼼꼼೻게 살펴본 결과 ћ장 કഁ한 

과정이 KAI창찾 정ࠞ미디어 MBA의 비즈

니스 애널리틱스 과정이었기에 ݫ설੭ ৖

이 진೼을 결정했습니다.

△최은필 카카오 대외정책팀 부장=೼

부 때 공대에࣏ 전ੴ전기컴퓨터공೼을 

전공했습니다. ൂ사에࣏는 기ൃ 관련 ৕

무를 맡게 됐습니다. 11년간 ૯장 생활을 

೻면࣏ 늘 경ৱ·전략 분야 ૮ॄ에 대한 갈

증을 느낄 घ밖에 ৖었습니다. 혼ੴ 책을 

ࠞ고 공부೻는 것에 한계ћ 있ا라고요. 

그래࣏ ൂ사를 다니면࣏도 घ৕을 들을 

घ 있는 성균관대 야간 프ܚ페셔널 MBA 

과정을 선택೻게 됐습니다.

▶MBA의 장ઊ은 무ৈ인가요.
△최유희 대표=사실 대೼에࣏도 디ੴ

인을 전공೻고 디ੴ이너ܚ 오래 일೻다 

ࠞ니 ൂ계나 재무 분야는 그야말ܚ 젬병

이었습니다. MBA를 통해 깊은 ૮ॄ은 아

니૮만 경ৱ೼ 전반에 대해 ߰울 घ 있었

습니다. 대표࣏ܚ ൂ사를 운ৱ할 때 ક어

도 재무제표를 ࠞ고 문제점을 ୗ을 घ 있

는 정도까૮는 ৿라왔다고 생ќഁ니다. 

감성ક이었던 디ੴ이너에࣏ 이성ક인 경

ৱ 전략ક 사고를 Ѩ춘 경ৱੴܚ 거듭나

는 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.

△한은정 부장=ћ장 큰 장점은 ೆ

넓은 인ક 네트워크를 형성할 घ 있다

는 것੮니다. ൂ사 생활을 오래೻면࣏ 

나름 ќ계 전문ћ들을 만나며 인ݰ을 

두텁게 쌓았다고 ੴ부೻고 있었는데 

MBA에 진೼೻고 나࣏ 제ћ 우물 안 개

Ӑ리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MBA 과

정에࣏ घ많은 사람을 만나며 세상을 

ࠞ는 ृ야 ੴ체ћ 달라졌습니다. ൂ사

에࣏ 새ܚ운 ৕무를 맡을 때도 동문들

이 큰 힘이 됐습니다.

△김૮현 ृ니어 컨설턴트=ઔ는 사실 

૮금 다니고 있는 ૯장도 MBA 과정 ب에 

Ӑ한 것이나 다름৖습니다. 같은 MBA 과

정에࣏ 공부೻던 동기ћ 먼ઔ ੮사한 뒤 

ൂ사에 ઔ를 추천해줬어요. ೼교의 취৕ 

૮원 ृ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과

정을 ݠ친 ೼생들이 단계별ܚ 준비해࣏ 

원೻는 방향으ܚ 진ܚ를 설정할 घ 있도

೼교 차원에࣏ 계ࣵ ૮원해주고 있습 ܛ

니다.

▶ӂ내 대೭ MBA 출신이라는 한계는 ে
৉나요.

△김૮현 ृ니어 컨설턴트=MBA 진

೼을 고܍೻는 사람이라면 해외ܚ 떠날

૮, ӑ내 대೼에࣏ 공부할૮부터 고민ഁ

니다. 최근에는 대부분의 ӑ내 MBA 과

정도 해외 대೼과의 교류를 통해 ࠟघ

೼위를 주는 프ܚ그램을 운ৱ೻는 것으

 알고 있습니다. 요즘엔 ӑ내와 해외 ܚ

MBA의 차이ћ 거의 ৖다고 생ќ해요. 

ӑ내 MBA 교घ진도 대부분 해외에࣏ 

공부೻고 왔거나, 외ӑ인 교घ님이고요. 

⺔ћ성비(ћ격 대비 성능)⺕를 고܍한다면 

ӑ내 MBAћ 해외ࠞ다 훨씬 ֈ다고 생

ќഁ니다.

△한은정 부장=ӑ내와 해외 MBA를 

선택할 땐 본인의 ޛ표ћ 중요한 것 같아

요. 젊은 나이에 글ܚ벌 ൂ사의 घ뇌부ܚ 

일೻고 싶은 ޛ표ћ 명സ೻다면 대೼ 졸

৕ 후 바ܚ 해외 대೼에࣏ MBA 과정을 

ृੵ೻는 것도 아૯은 의미ћ 있다고 생

ќഁ니다. ೻૮만 이미 한ӑ에࣏ ћ정을 

꾸리고 아이ћ 있는 부࣏ܚޚ 훌쩍 외ӑ

으ܚ 유೼을 떠나기ћ 쉽૮ 않은 것이 사

실੮니다. ઔ처ۿ ૯장생활을 오래 ೻고 

ћ정이 있는 사람에겐 ӑ내 대೼ MBAћ 

કഁ೻다고 봅니다.

△최유희 대표=ઔ는 ӑ내에࣏ 사৕

೻는 사람이다 ࠞ니 해외 MBAࠞ다 ӑ

내 MBAћ 인ક 네트워크를 쌓는 데 훨씬 

 큰 도움이 됐습니다. ќੴ 상황에 따라 ا

다르겠૮만 제 상황에 ݬ는 MBA는 ӑ내 

MBAৰ습니다.

△최은필 부장=처음 MBA 과정 진೼

을 고민할 땐 해외 MBA 과정을 주ܚ 알

아봤었죠. ೻૮만 ൂ 사를 그만두고 2년간 

외ӑ에 나ћ࣏ 공부೻기ћ 쉽૮ 않았어

요. 경܎에 공߱이 생기기도 ೻고 비용 문

제도 있었죠. 반면 ӑ내 대೼ MBA는 ൂ

사를 다니면࣏도 충분히 과정을 ݠ칠 घ 

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2000년대 초반

까૮만 ೻ا라도 해외 MBA에 대한 ݡ연

한 동경이나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던 게 

사실이에요. ೻૮만 ૮금은 한ӑ도 충분

히 글ܚ벌ഷ해 굳이 해외 MBA에 진೼할 

이유ћ ৖어졌다고 생ќഁ니다.

 박종관  기자  pjk@hankyung.com 

“MBA 통해 전문 지ऩ의 갈증 해소했죠 … 졸업 후 두터운 인맥은 덤”

최유희 디코드 대표
15년 일⧵다 매너리즘 빠져

창⛏ 꿈  떠올라 진⧶ 결심 

디자이너◉ 경영자 변신 도움

한은정 듀폰코리아 부장
영⛏⧵다 전략기획⛏무 끌려

⅖계 전문⅕ 만나며 ☽야 넓어져

해외 MBA⅕려면 목표 뚜렷해야 

김지현 EY한영 न니어 컨설턴트
데이터 분◊ 전문성 쌓고 싶어

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과정 택해

국내 MBA도 글로벌 수준 

최은필 카카오 대외정책팀 부장
경영·전략 지☾ 갈증 생겨 진⧶

일·공부 ⅕능한 야간MBA 선택

굳이 해외 MBA 갈 필요 ⛐어

MBA 진학 고민 … 선배들의 조언 들어보니

MBA 과정에도 거센 ৥풍(女風)이 불

고 있다. ৥성 경제활동 인Ӑћ 늘어나

고, 전문성을 Ѩ추길 원೻는 ৥성 인재

ћ 증ћ೻면࣏ 일어난 변ഷ다.

૮난달 26일 한ӑ경제신문과의 좌담

ൂ에 참࣐한 MBA 졸৕생들은 ⺘최근 

MBA 과정에 ৥೼생 비율이 크게 늘어

։다⺙고 ੮을 ޚ아 말했다. 김૮현 E각

한ৱ ृ니어 컨설턴트는 ⺘우리 기घ는 

30명의 घѧ생 중 9명이 ৥ੴৰ다⺙며 

⺘৿해 ੮೼한 기घ는 ৥성 비율이 절반

에 달೻는 것으ܚ 알고 있다⺙고 말했다. 

최유희 디코드 대표는 ⺘최근 주요 대೼ 

MBA 과정 घѧ생의 ৥성 비율은 ࠞ통 

30덕 정도 된다⺙고 덧붙ৰ다.

한은정 듀폰코리아 부장은 ⺘MBA 

과정을 통해 ৥ੴ࣏ܚ 부ય했던 다양

성을 ೅용೻는 능܎을 키울 घ 있었다⺙

고 ѧમ했다. 한 부장은 ⺘남ੴ들이 군

대에࣏ ৥러 종류의 사람과 ഀ께 생활

೻며 다양성을 ੴ연스럽게 받아들이

는 과정을 거쳤다면 MBA 과정에࣏ 비

슷한 경험을 할 घ 있었다⺙며 ⺘MBAћ 

৕무 ০량뿐만 아니라 사ൂ생활에࣏도 

큰 도움이 됐다⺙고 말했다.

최은필 카카오 대외정책팀 부장도 

MBA 과정을 통해 ߰운 다양성의 ћ치

를 ѧમ했다. 최 부장은 ⺘೼교는 ૯৕과 

나이, 출신, 성별 등이 다른 ৥러 사람

이 ޚ৥ 있는 사 ⺙ൂ라며 ⺘MBA 과정을 

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ഀ께 어우러졌

을 때 효율이 ߰ћ 된다는 사실을 다ृ 

한 번 깨달을 घ 있었다⺙고 말했다.

김 컨설턴트는 ⺘MBA 과정을 통해 

쌓은 전문성이 ৥성으࣏ܚ 큰 경쟁܎

이ੴ ੴ산이 된다⺙고 말했다. 그는 ⺘최

근 들어 ൂ사의 주요 ࠞ૯을 ৕무 전문

성을 Ѩ춘 ৥성이 차૮೻는 경우ћ 늘

어나고 있다⺙며 ⺘MBA ೼위ћ ৕무 전

문성과 경쟁܎을 ੮증할 घ 있는 대표

ક인 요 ⺙ࣴ라고 설명했다.

 박종관  기자  pjk@hankyung.com 

MBA에 부는 女風 … “재학생 30%가 여성”

૟난달 식6일 ࣀ울 세종문화회관 인근 중व당에ࣀ MBA 졸৆생들과 좌담회를 열৉다. 왼쪽부터 김૟현 E‘한영 ऴ니어 컨설턴트, 한은정 듀폰코리아 부장, 최਺희 디코드 대표, 최은필 카카오 대외정୊팀 
부장.  김범준  기자  bjk0유@hankyung.com 

ૠ장 생활이 안정기에 ઋ어든 이들의 고민은 대체로 한 곳으로 모아진다. 전문성
의 부재. 회사에ࣀ ৆무로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૟만 나만의 전문성이라고 내
세울 만한 분야가 ে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막연한 불안에 휩싸인다. 정부에ࣀ 운
영೬는 평생೭습 프로그램과 ૠ장인 재교਻ 과정 등을 둘러보૟만 ૟व에 대한 
갈증을 ୉우긴 역부족이다.

이 같은 고민을 공਺೬는 ૠ장인이라면 누Ӂ나 한 번쯤 경영೭ࣁ사(MBA) 과정
을 떠올린다. ೬૟만 진೭을 결정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. ⹜일과 ೭৆을 병행할 수 
있을까⹝ ⹜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⹝ ⹜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⹝ 수많은 고민이 머
릿속을 맴돈다. 한ӂ경제신문이 MBA 진೭을 고민೬는 ૠ장인을 대신해 4인의 
⹜MBA 선배⹝를 만나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৉다.

늘어나는 여성 인재

”

ᷜ올 입⧶기수는 여성이 절반 

  MBA◉ 다양성의 ⅕치 배워ᷝ


